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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의 범주화과정: 규칙기반? 외형적 유사성기반?
윤철혁*, 편소연**, 김귀곤***

The categorization process of convergence products:

rule-based? or similarity-based?

Chal-Hyuk Yoon
*
, So-Yeon Peon

**
, Gwi-Gon Kim

***
 

요  약  본 연구는 융합제품의 범주화과정을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과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 과정이 융합 전 두 가지 원형(prototype)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시각적 정보 
vs. 시각적 정보+언어적 정보)과 소비자의 사고방식(종합적 사고 vs. 분석적 사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1) 원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달리 제공하는 경우, 시각적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보다 언어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융합제품의 범주화과정
에서 외형적 유사성보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성 및 범주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종합적 사고자보다 분석적 사고자의 경우에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융합제품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소비자의 범주화과정 및 고려상표군 판단에 있어 이
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융합제품, 범주화(규칙기반 vs. 외형적 유사성기반), 정보(시각적 vs. 언어적), 사고방식(종합적 vs. 분석적)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the categorization process of convergence products as a rule-based and a 
similarity-based categorization process. And we examined that how the categorization proces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s(visual vs. visual + verbal) about the components of two prototypes before 
convergence and thinking styles(holistic vs. analytic).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1) The rule-based 
categorization process appeared more in case of visual information with verbal information than only visual 
information. (2) Analytic thinkers chose a rule-based categorization process more than holistic thinkers. These 
findings provid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comprehend the categorization process of 
convergence products and the judgement for consideration set from various convergence products. 

Key Words : convergence products, categorization process(rule-based vs. and similarity-based), information(visual 
vs. verbal), thinking styles(holistic vs. an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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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여러 가지 기능을 혼재시킨 융합제품(conver- 

gence product)이 시장에 대거 출시되면서 제품군

(product class)의 범주화가 모호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을 예로 들어보자.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전화 및 문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카메라, 인터넷, DMB, 

라디오, 내비게이션과 같이 다양한 제품군의 기능을 탑

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전등, 게임, 알람시계 등 다른 제품군의 기능을 무한히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이 기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독립적 제품범주를 형성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이라고 명

명되기 이전에 이 기기는 근본적으로 어떤 제품범주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휴대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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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컴퓨터? 텔레비전? 카메라?

시장에서의 이러한 융합추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할 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컴퓨터와 TV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구매

할 것인가?’, ‘폰과 MP3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인

가, MP3 기능이 있는 폰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이다. 

동시에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제품을 

설계할 때 어떤 기능과 디자인으로 할지, 완성된 제품을 

어떤 제품군으로 인식하게 할지 등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제품범주가 애매모호한 융합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상황에서는 ‘자사 제품은 소

비자에게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되어야 유리한가?’에 대

한 의사결정이 신제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제품(브랜드)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 상

표군(consideration set)을 대상으로 1차적인 대안평가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즉 최종적인 구매의사결정이 고려 

상표군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1차적으로 고려 상표군에 

포함되어야 최종 선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5]. 그렇다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원하는 제품

군으로 범주화하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소비자의 범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선

행되어야만 한다. 소비자의 범주화 과정을 이해하게 되

면 기업은 소비자를 원하는 제품군으로 인식하도록 다양

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소비자의 융합제품에 대한 제품

군 판단, 즉 범주화 과정을 규칙기반의 범주화과정

(rule-based categorization)과 외향적 유사성 기반의 범

주화과정(similarity-based categorization)으로 나누었

다. 그리고 융합 전 원형제품들(prototypes)에 대한 제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의 형태(시각적 

정보만 제공 vs.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의 동시 제

공), 그리고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범주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범주화 과정과 유사성 판단

범주화(categorization)란 인간이 새로운 자극에 접했

을 때 이를 독립적 또는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사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 자극을 범주화시키는 즉 스키마 일치(schema 

congruity)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주화

과정에서는 사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방식 또는 

경험구성의 방식, 즉 스키마가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은 

유사성(similarity) 판단에 있다. 유사성 판단의 근거에 

따라 범주화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범주화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규

칙기반 범주화과정(a rule-based feature consistent with 

one category)은 대상물간의 공통된 특성이나 속성을 유

사성의 근거로 삼아 범주화하는 방법인 반면, 외형적 유

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a family resemblance consistent 

with another category)은 대상물간의 공통된 특성이나 

속성을 지녔는지 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외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비

자는 규칙기반의 범주화과정이나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제품군 판단을 한다고 보

고, 이러한 범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

(정보제공유형, 사고방식)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고 한다. 

2.2 정보제공유형과 범주화 과정

먼저 두 가지 범주화과정(규칙기반 vs. 외형적 유사성

기반) 간 차이는 언어(명시)적 시스템과 함축적 시스템의 

경쟁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시스템 이론 COVIS(Com- 

petition of verbal and implicit systems)에 근거를 두고 

있다.[3][2] 다시 말해서 범주화과정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명백한 두뇌시스템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함축적인 

두뇌시스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지에 따

라 결정된다는 것이다.[7] 이때 명시적 (두뇌)시스템이라

고 하는 것은 언어적 작동기억(verbal working memory)

과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에 주로 의존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반면에 함축적 (두뇌)시스템은 시․공간

적 기억(visual-spatial memory)과 도파민으로 중재된 

보상(Dopamine-mediated reward)에 주로 의존하는 시

스템이다.[4] 명시적 시스템은 하나의 규칙(공통특성)으

로 구별될 수 있고 언어적으로 명확히 발음할 수 있는 범

주화를 학습할 때 적절한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요소들

을 분리하여 범주화한다. 반면에 함축적 시스템은 구성

원이 강한 개념적 또는 전반적인 유사성을 가지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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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통된 특성이 범주를 정의내리지 못하는 범주화를 

학습할 때 적절하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와 주스는 모두 

마실 수 있는 ‘음료수’임에도 불구하고 ‘탄산’이라는 공통

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때 명시적 시스템은 ‘탄

산’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제품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지만 함축적 시스템은 ‘음료

수’라는 개념적 또는 전반적 유사성 때문에 하나의 범주

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인 명시적 시스템은 기존

의 제품범주의 규칙과 일치하는 공통적 특성을 밝혀내려

는 두뇌시스템이며, 함축적 시스템은 이미 획득된 원형

(prototype)에 제품을 맞추려고 하는 두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제품과 같이 범주화가 애매모호한 제품

은 위 두 가지 시스템 중 어느 시스템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6][8]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시스템이 언어와 규칙에 의존하

고 함축적 시스템이 공간 및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제공유형을 달리 조작하였다(시각적 정보 

vs. 시각적 정보+언어적 정보). 즉 시각적 정보만 제공한 

경우보다 언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경우에 명시적 시스

템이 더 활성화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보다 공통적 특성이나 속성

에 근거한 규칙 기반의 범주화가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원형정보의 제공방식에 따라 범주화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 : 원형정보를 제공할 때 시각적 정보만 제공

하는 것보다 언어적 정보를 같이 제공했을 때 외

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보다 규칙 기반

의 범주화과정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가설 1-2 : 원형정보를 제공할 때 시각적 정보만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보다 외

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이 더 많이 발생

할 것이다.

2.3 사고방식과 범주화 과정

범주화과정은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2001)은 사고방식을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와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로 분류하였

다. 먼저 종합적 사고경향은 전체와 맥락을 중요시 여기

는 배경 지향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분석적 사고경향

은 특정 범주에 관한 규칙이나 특징을 사용하여 사물이

나 사건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1] 

민속지학자들[10]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세상을 종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양인들은 우주를 독립되고 분리된 

분석적 관점에서 바라본다[9] 이러한 차이는 동서양인간

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동양인은 사회관계 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인

의 경우 덜 관계 지향적이고, 개인적인 사회문화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사고방식의 차이로도 연

결된다. 동양인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

문에 배경 지향적인 종합적 사고경향이 강하며, 서양인

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성향 때문에 분석적 사고경향이 

강하다. 종합적 사고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핵심대상과 배경이 있을 때 배경과 그 상

황에 초점을 맞춘다. (2) 그러한 관계나 정황을 이용해서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3) 많은 원인들이 

모여 하나의 일, 사건이 생긴다고 본다. (4) 유사성 판단

에서는 전반적인 외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성

을 판단한다. 반면에 분석적 사고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핵심대상과 배경이 있을 때 

핵심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2) 그것의 특징이나 규칙을 

이용하여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3) 어떤 

일과 그 사건을 목적물 그 자체의 특성으로 추론한다. 즉, 

핵심대상에 의존적이다. (4) 유사성 판단에서는 규칙을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한다.[10] 

Norenzayan & Kim(2002)은 이러한 범주화 과정에 대

하여 [그림 1]과 같이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11] 

Norenzayan은 한국인, 유럽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을 대상으로 다음의 해바라기 표적사물을 집단1과 집단2 

중 선택하게 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60%의 한국인

이 표적사물과 많은 유사성(공통된 특성은 없음)을 가진 

그룹1을 선택하였고, 67%의 유럽계 미국인은 규칙 기반

의 범주화 과정을 거쳐 그룹2(공통된 특성 있음)를 선택

하였다.

      

[그림 1] Norenzayan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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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분석적 사고자들은 규칙기반의 범주화과정을 종합적 사

고자들은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과정을 더 많이 경

험할 것이다. 이는 범주화가 애매모호한 융합제품의 범

주화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범주화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가 분석적사고자인 

경우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보다 규

칙 기반의 범주화과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가설 2-2 :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가 종합적사고자인 

경우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보다 외형적 유사

성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극물의 조작 및 실험절차

실험에서 사용될 융합제품을 구성하는 원형제품

(prototype)은 TV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

의 원형제품들은 네 가지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서로 대응되도록 하였다.

<표 1> 컴퓨터와 TV원형

특성

자극물
화면 안테나 투입물 사용도구

컴퓨터 바탕화면
라디오

안테나
USB 터치펜

TV 영화화면 와이파이 DVD 리모콘

한편 실험에 사용될 표적사물(target object)인 융합제

품은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기능을 두 가지씩 융합하여 

만들었고 최근 출시된 융합제품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

고 이 표적사물이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그룹(선택지) 

중 어느 그룹과 더 유사한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룹(선택지) 안에 있는 모형들은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기

능이 융합되어 만들어졌으며 각 그룹은 <표 2>와 같이 

설계되었다. 

<표 2> 그룹 설계

그룹 1 그룹 2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

공통된 

속성

보기와 공통된 속성(안

테나)을 가지고 있음
보기와 공통된 속성이 없음

외형적 

유사성

보기와 외형적 유사성 

낮음(보기와 다른 화면 

2개)

보기와 외형적 유사성 높음

(보기와 같은 화면 2개, 그 

밖에 기능이 다수 겹침)

 

[그림 2] 그룹선택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정보제공유형(시각

적 정보 vs. 시각적 정보 + 언어적 정보)에 따라 소비자

의 범주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정보제공형태로 자극물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 결과 자극물의 형태는 [그림 3]과 같

이 4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1)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시각적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2)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시각적 정보와 더불어 언어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림 3] 정보제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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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응답자의 구성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기능을 두 가지씩 조합하면 총 6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전반적인 유사성을 

좌우할 수 있는 화면이 컴퓨터인 경우와 텔레비전인 경

우로 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극물과 정보제

공 유형에 따른 시험 집단별 구성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사용된 설문지의 실험집단별 구성

유형

자극물

시각적 

정보제공
시각적+언어적 총계

컴퓨터 화면 48(1) 129(4) 177(5)

TV 화면 39(2) 122(3) 161(5)

총계 87(3) 251(7) 336(10)

3.3 변수측정

사고방식에 대한 변수측정은 최인철 등(2003)이 개발

한 종합적 사고경향에 대한 영문척도를 김귀곤(2008)이 

번역한 한글척도항목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종합적 사고경향은 다항목(multi items)

으로 이루어져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값이 0.848로 내적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고방식에 따라 종합적 사고자와 분석적 사

고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평균을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4.75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종합적 사도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분석적사고자와 종합적사고자의 조작적 정의는 

누적빈도수로 전체 3분위하여 점수가 낮은 집단(분석적

사고자)과 점수가 높은 집단(종합적사고자)으로 하여 비

교하였다. 

4. 실증분석

4.1 가설1의 검증

가설 1은 원형정보의 제공방식에 따라 범주화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원형정보를 

제공할 때 시각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 언어적 정보

를 같이 제공했을 때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

보다 규칙 기반의 범주화과정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가설 1-1). 또한 원형정보를 제공할 때 

시각적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보다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가설 1-2). 이를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요약되어 있다. 

<표 4> 정보제공유형과 범주화 과정

정보제공

유형

그룹
전체  p

1 2

시각+언어 144 105 249 6.108 0.013

시각 42 45 87 0.103 0.748

[그림 4] 가설 1 검증결과

분석결과 <표 4>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정

보와 함께 언어적 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는 외형적 유

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그룹 2)보다 규칙기반의 범주화

과정(그룹 1)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6.108, p<0.05). 

그러나 시각적 정보만을 제공받은 응답자는 규칙기반의 

범주화과정(그룹1)보다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

정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0.103, p>0.05).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 가설 1-2

는 기각되었다.

4.2 가설2의 검증

가설 2는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범주화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다. 즉 응

답자가 분석적사고자인 경우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

화과정보다 규칙 기반의 범주화과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고(가설 2-1), 응답자가 종합적사고자인 경우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보다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

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이다(가설 2-2). 이를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5]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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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고방식과 범주화과정

사고방식
그룹

전체  p
1 2

분석적 사고 64 41 105 5.038 0.025

종합적 사고 58 59 117 0.009 0.926

[그림 5] 가설 2 검증결과

분석결과 <표 5>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자극물

에 노출된 응답자가 분석적사고자인 경우에는 외형적 유

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그룹 2)보다 규칙기반의 범주화

과정(그룹 1)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5.038, p<0.05). 

반면에 자극물에 노출된 응답자가 종합적 사고자인 경우

에는 규칙기반의 범주화과정(그룹1)보다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0.009, p>0.05). 따라서 가설 2-1

은 지지,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용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

비자는 시각적 정보만 제공받을 때보다 언어적 정보를 

같이 제공받았을 때, 외형적 유사성기반의 범주화 과정

보다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더 많이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적 사고자는 외형적 유사성 기반의 

범주화과정보다 규칙 기반의 범주화 과정을 더 많이 선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적 정보만 제공된 

경우와 종합적 사고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주화 과정

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융합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에서 소비자의 범주화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두 

가지 범주화과정에 대한 상황적 요인들을 제시했다는 점

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융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의 R&D과정에서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나 광고개발자가 새로

운 융합제품을 시장에 도입하고자할 때 정보제공유형이

나 소비자의 사고방식이 범주화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폰으로 범주화되기를 원한다면 동양에서는 외형적 

유사성에 의한 범주화과정이 많이 일어나므로 외형적 디

자인을 폰으로 보이도록 하고, 서양에서는 폰과 공통적 

특성을 갖추어 폰의 핵심기능을 설계 시 배치시키고 커

뮤니케이션 활동에서는 이를 반복하여 강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도 커뮤니케이션에 활

용하여 서양에서는 인지적 활동을 강화하는 광고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가 범주화하도록 본 연구

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본이 특정 집단(10대 여성)에 집중되어 외적타

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을 지닌다. 또한 가설 1-2와 2-2의 경우 응답자가 외형적 

유사성을 지닌 그룹2를 더 많이 택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표본

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피실험자 수를 높여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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